
Nano 밸리 유치경쟁 치열하다
정부 , 단계별 공정심사 후 투자결정 … 나노종합Fab 센터부지 1500평

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02년 2월15일「나노종합Fab.센터구축사업」유치기관 공모를 위한 설명

회를 가졌다.

설명회에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은 국내 Nano 기술은 선진국의 25%에 불과해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

실정이지만 특정부문에서는 포항공대의 김광수 교수를 비롯해 Kaist, 서울대 등에서 세계최고의 Nano기술을 국외에서

이미 인정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밝혔다.

나노종합Fab.센터의 총사업기간은 2002-2010년(3단계 9년간)이며, 1단계(2002-2004년)에 나노종합Fab.센터 구축완료

및 운영에 착수한다.

1단계 사업내용은 (1)나노종합Fab.센터 부지 확보 및 건물신축 (2)부대시설·청정실(Clean Room) 설치 및 나노기술

연구장비 구매·설치 (3)전문인력 확보 등 나노종합Fab.센터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

1500평으로 예정돼 있다.

나노종합Fab.센터 기능은 산·학·연에 대한 연구장비 이용서비스, 전문인력 양성, 나노벤처 창업 및 연구성과 실용

화 지원 등으로 사업비 및 재원은 정부 1180억원, 민간 790억원 등 1970억원으로 1단계에서는 정부 787억원, 민간 397

억원을 합쳐 총 1184억원이 투입된다.

과기부는「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」에 따라 나노기술 선진 5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프

라로「나노종합Fab.센터」를 구축·운영하고자 사업유치기관(주관기관)을 2002년 2월1일 공모했으며 Nano밸리의 조기

구축과 사업주관기관 선정시 객관성·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「전담평가단」을 구성해 단

계별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.

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고려사항으로는 시설 입지조건으로 시설활용성, 접근용이성, 사용편의성 및 시설확장성 등과

사업추진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, 재원조달의 적정성, 센터운영의 독립성, 시설의 공동운영계획(운영·유지, 대외 서비

스, 자립화계획 등), 기타 사업추진능력으로 사업수행능력·전문성, 센터의 운영철학 및 발전비전, 사업추진전략 및 사

업관리시스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.

Nano밸리 선정은 1, 2, 3차 평가로 단계별 심사를 거치는데 1차 평가에서는 신청서 등 서류검토, 신청기관별 질문서

작성 등 예비평가, 2차 평가에서 발표 및 패널평가, 후보기관 선정, 3차에서는 후보기관별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한 후

평가결과를 토대로「나노기술추진위원회」등을 통해 최종 1개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.

Nano밸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, 전자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역별 연구단지, 대학, 산업기관들

의 유치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 <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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